
지난 9월 13일, 교육관이 들어설 구 테니스장 부
지에서우리회사임직원들과시공회사관계자들이
모여 조촐한 착공식을 가졌다. 경보설비, 소화설
비, 제연설비 등 3개의 실습실과 중규모 강의실 1
개 그리고 2개의 소규모 강의실을 갖춘 430평의
아담한2층건물이몇개월후그모습을드러낼낼
것이다. 소규모의교육관건립이무슨큰이슈가되
겠는가 할 것이지만 전용 교육시설을 갖추게 된 것
은우리로서는매우소중한일이아닐수없다. 

우리 연구원이 현재 운 하고 있는 방재 관련교
육은 개원 3년 만인 지난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.
협회의 설립목적인“화재예방에 관한 연구·계몽
등”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안을 모색하던 차 마침
삼성그룹직원의화재예방교육요청으로시작되었
던것이다. 
구체적인계획이없이시작된교육인지라제대로

시설을 확보했을 리 만무하 다. 어두운 조명, 불
편한책상과의자, 그리고환기조차제대로되지않
는 강당이 주 강의실이었고 실습시설도 시험실에
임시로마련하여사용하 다. 대부분의교육일정이
2박3일이었기 때문에 숙소문제도 고민거리 다.
교육과정이끝날적마다피교육생들의소원을받아
보면 강의실과 숙소의 불편 그리고 실습시설의 미
흡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곤 했다. 그러나 우리 형편
으론 이러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을
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. 사무실을 개조하여 강의
실을확보하 고공간이확보되는곳에실습시설을
분산 배치하 으며 직원 숙소를 증축하여 숙박 문
제를 풀어나갔다. 이런 와중에서도 교육업무는 점
차 확장되어 나갔다. 첫해에는 교육 연인원이 300
여명에 불과하 으나 지금은 1,000여명을 넘어섰
고 수입도 15배나 증가되었다. 1995년에는 노동부
교육훈련기관으로지정받는등명실공히국가에서

인정하는교육기관으로발돋움하게되었다.

그러나 이처럼 교육업무가 늘어 난 것은 저절로
된 것은 물론 아니다. 소방법, 가스관련 법규 등 안
전관련 법령들이 지정해 주는 국가지정교육기관과
는달리그야말로우리는맨발로뛰어야했다. 교육
생 유치를 위해서 전국의 중소기업체를 샅샅이 찾
아다니기도했고수십만장의홍보리프렛을보내기
도 했으며 TM도 시도해 보았던 것이다. 교육업무
전담부서도 홍보부, 교육부, 위험관리센터, 기술지
원부 등으로 바뀌었다. 교육 전담인력도 늘 부족하
고강사확보에도어려움이따랐다. 

그러나“지성이면감천”이란옛말처럼이제우리
는 오랜 숙원이던 전용 교육관의 확보를 눈앞에 두
게 된 것이다. 물론 전용 교육관을 갖춘다 해서 우
리 연구원 교육사업의 난제들이 완전히 해결되는
것은 결코 아니다.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,
우수한 강사진과 첨단교육설비 확보, 피교육생의
지속적인 증원, 유사기관과의 경쟁 등 아직도 넘어
야 할 산이 많다. 그러나 우리의 교육사업이 양적
팽창만을추구할수는없다. 이는우리회사설립이
념과 현행 우리나라의 안전관련 교육 마켓을 감안
해 볼 때 자명한 일이다. 우리는 국가재난방지활동
의인프라로서손실경감을위한공익적이고고객의
니즈에부응하는실용성있는방재교육을지향해야
할것으로사료된다.

이제 어렵사리 교육관을 확보하게 된 일은“하늘
은스스로돕는자를돕는다”라는격언을 몸소체
험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자신감을 갖게 된 일이다.
지난 어려움보다 더욱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친
다할지라도 오늘의 감격과 기쁨으로 능히 감당해
나갈수있을것으로굳게믿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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